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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구 국가대표 황인범, 명문 세르비아 즈베즈다 이적

등록 2023.09.05 07:44:36

[서울=뉴시스] 김근수 기자 =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

국과 우루과이의 경기, 대한민국 황인범이 동점골을 성공시키고 황의조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. 2023.03.28. ks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박지혁 기자 =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이 올림피아코스(그리스)를 떠나 세르비아의 명문 구단 FK 츠베

르나 즈베즈다 유니폼을 입는다.

즈베즈다 구단은 5일(한국시간)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인범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. 황인범에 대해 "A매치 45경기를 뛴 한

국 국가대표 선수"라고 소개하며 계약 기간은 4년이라고 알렸다.

황인범은 여름 이적시장에서 원 소속팀 올림피아코스와 이적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다. 

보도에 따르면, 황인범은 올해 여름 올림피아코스와 계약이 끝났다고 판단한 반면 구단은 잔여 기간이 더 있다고 봤다. 

결국 이 과정에서 즈베즈다가 황인범을 영입하는데 성공했다. 세르비아 '폴리티카'는 황인범의 이적료를 500만 유로(약 71억

원) 수준으로 추정했다.

연고지가 수도 베오그라드인 즈베즈다는 세르비아를 대표하는 명문으로 세르비아 수페르리가에서 최근 6시즌 연속 우승을 차

지했다. 컵대회에서도 3연패 중이다.

2023~2024시즌 유럽축구연맹(UEFA)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나선다. G조에서 라이프치히(독일), 맨체스터 시티(잉글랜드),



영 보이즈(스위스)와 경쟁한다.

황인범은 A매치 45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 중으로 창의적인 패스와 전개 능력이 좋은 미드필더다. 지난 시즌 그리스 리그에

서 3골 4도움, 유로파리그 예선에서 1골, 컵대회에서 1골을 넣었다.

국가대표팀에 합류한 황인범은 오는 8일과 13일 열리는 웨일스, 사우디아라비아와 A매치 2연전을 준비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fgl75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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